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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6월 9일 2007년



[image: image4.png]



� EMBED MSPhotoEd.3  ���








†   < 공동체 소식>�
�
1. 6월 9일 4시부터 첫 사목회의가 성당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교우분들의 제안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 안건 중 하나는 구역 재편성이고 미사 후 바로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사 후에 사목위원들과 신부님과 상견례를 겸한 식사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2. 올 일년 동아 전례부와 성가대에서 열심히 일해주실 교우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전례는 김정호, 이중재 형제님에게, 성가대는 심상희, 한영주 자매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3. 수정된 사목위원 명단입니다. 


사목회장: 이중재 프란체스코


사목부회장: 조안나 안나


구역부: 송인주 베드로 (부장), 박환일


전례부장: 김정호 베드로


행사부장: 양지웅 라파엘


회계부: 나상균 루가, 한준희 라우렌시오


교적부장: 정혜선 크리스티나


미사지원부: 정태준 요셉, 박찬호 토마스아퀴나스


주보: 전은숙 글라라 (부장), 곽재은 마리아, 김영주 루시아


웹마스터: 최연정 세실리아


주일학교 교장: 여지은 레지나


성가대장: 심상희 이사벨라


성모회장: (공석)


4.  새로 오실 교우분께서 정착도움을 요청 하셨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교우분께서는 다음 교우분께 전화나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중국 전화 133-5242-8153 (6월 8일까지) 한국 전화 010-9241-8036 (6월 9일부터 ) 


� HYPERLINK "mailto:이메일bona-1960@hanmail.net" �이메일 주소는 �� HYPERLINK "mailto:bona-1960@hanmail.net입니다" �bona-1960@hanmail.net�.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게시판에 있습니다.








†   < 미사 및 모임 안내 >�
�
이번 주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미 사 해 설: 김정호 베드로


반       주: 조은영 베다, 김현아 보나


지       휘: 한영주 리드비나	


회       계: 한준희 라우렌시오, 나상균 루가


주       보: 김영주 루시아


정       리: 1구역 �
+ 지난주 우리의 정성�
�
�
봉   헌   금: $ 212.00


교   무   금: $ 750.00


합        계: $ 962.00�
�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박상훈 알렉산더�
�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또는 미사 후�
�
�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심상희 이사벨라�
�
주     일     학    교�
미사시간 한 시간 전(4:00pm)�
   여지은 레지나�
�



입당: 162   봉헌: 340/219   성체: 177/181   퇴장: 167








<제1독서> 창세기14,18-20 <멜키체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1,23-26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화답송�
◎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께서 내 주군께 하신 말씀이로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 주님께서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으로부터 뻗쳐 주시리니, 당신께서는 원수들 가운데에서 다스리소서. ◎�○ 당신 진군의 날에 당신 백성이 자원하리이다. 거룩한 치장 속에 새벽의 품에서부터 젊음의 이슬이 당신의 것이오이다. ◎�○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로다.”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
복   음�
† 루카 9,11ㄴ-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그때에 11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맞이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16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 INCLUDEPICTURE "http://club.catholic.or.kr/community/asp/club/schedule/images/point0.gif" \* MERGEFORMATINET ��� 말씀의 이삭�
�
열성적인 삶을 사는 영웅들이십네다!


한때는 귀순용사라고도 했고, 한때는 탈북자라고도 했으며, 얼마 전까지는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불리던 ‘새터민’이 2007년 2월에는 그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서 자란 고향을 뒤로하고 낯선 타국에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 가까이 헤매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비필자에게 잊지 못할 이들과의 첫 만남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예수 부활 대축일, 본원에 가서 수도원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당시 북한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동료 수녀가 “지금 탈북자 가정에 계란 바구니를 선물하려고 가는데 손이 모자라니 도와 주겠느냐?”는 제의를 했다. ‘어머, 나도 탈북자를 만날 수 있나? 와! 신기하다…’라는 호기심 가득 찬 마음으로 따라나섰다. 그 당시 1993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10명도 안 되는 탈북자가 남한으로 오고 있었기에 더욱 궁금했다. 


   우리가 찾아간 집은 북송교포인 할머니, 할아버지와 4살과 6살의 손녀 둘이 있는 가정이었다. 예쁜 계란 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서자 어린 손녀들은 “닭알(‘달걀’의 북한어)이다!”라고 외치며 그 예쁜 계란들을 그 자리에서 까서 먹는 것이었다. 순간 당황한 우리들은 “예쁘니까 보관하면 더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한참을 웃으시더니 “수녀님들, 안됐습니다(‘죄송합니다’라는 북한식 표현). 우리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이나 되어야 겨우 닭알 1개씩을 배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때 먹었던 닭알 맛을 못 잊어하는데 이렇게 예쁘고 많은 닭알을 보니까 더없이 좋아서 그런단 말임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었다. 


   필자는 한동안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사도직이 나의 소명’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이 날 비로소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 주시는 이웃이 바로 탈북자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뒤늦게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던 중에 만났던 이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의뢰인이요,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보물임을 깨달았다. 이 때부터 만난 새터민들과의 인연을 1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그들 삶의 한 부분에 서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그들은 아주 작은 나눔에도 고마워하면서 “자식도 없는 사람들이라 한가한 줄 알았는데 어째 우리보다 더 바쁘십니까? 몸 좀 돌보며 일하쇼”라는 걱정을 해 준다. 하나원에서 만나게 되는 신부님, 수녀님, 신자들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들을 위해 열성적인 삶을 사는 영웅들이십네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하느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 이러한 찬사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님 나라의 영웅답게 살아가게 해 주소서.


 이선중 로마나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 INCLUDEPICTURE "http://club.catholic.or.kr/community/asp/club/schedule/images/point0.gif" \* MERGEFORMATINET ��� 생명의 말씀�
�
주 예수,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뮈세는 ‘5월의 밤’이라는 시로 유명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 속에는 어미새 펠리칸이 등장합니다. 어미새 펠리칸은 갓 낳은 굶주린 새끼새들을 해변에 놓아 두고 먹이를 구하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오랜 여행에도 어미새는 단 한 줌의 먹이도 구하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여행에 지친 어미새 펠리칸이 저녁 안개 속에서 갈대숲으로 돌아올 때 굶주린 새끼떼들은 어미새에게 몰려갑니다. 그러자 어미새는 목을 흔들면서 늘어진 날개 속으로 새끼들을 포옹합니다. 다음 순간 어미새는 해변에 누운 채 자신의 심장을 새끼들의 먹이로 내놓습니다. 어미새의 심장과 내장이 새끼들의 입으로 사라지기도 전에 어미새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신의 심장과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또 하나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주신 한없는 사랑. 그래서 성 토마스는 ‘성체찬미’에서 ‘ 주 예수,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 끼의 밥 이외에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서 성체의 의미를 좀 더 새롭고, 가슴에 와 닿는 실제적 의미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밥상을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살 수 있는 생기를 주는 이 밥은 어떻게 해서 내 밥상 위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부모의 피와 땀이 한 그릇의 밥을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이고, 이것이 자녀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밥의 앞면에는 ‘자녀의 성장’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의 죽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라는 밥상 위에 당신을 밥으로, 제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밥이라고 선언하시는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의 절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의 앞면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안에서 받아 모시는 성체는 한갓 밀가루를 구운 빵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와 살아갈 힘을 주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부서지고 나눠지고 먹히는 삶을 사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부서지고 나누어지고 먹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우리도 가정과 이웃 안에서 조건 없이 내어주는 존재, 쪼개어지는 존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성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성체는 바로 나를 지탱해 주는 음식이기에 성체 없이는 나의 봉헌생활은 하루 한 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가난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지영 사무엘 신부·미아3동성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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